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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마크롱 기싸움 여전…17초간 '악수'하며 힘 대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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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어색했던 악수 장면을 모은 영상이 X에서 주목받았다. (출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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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악수를 나눴다.

25일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지만,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묘한 신경

전을 벌였다.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은 빠르게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됐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줄다리기 같

다"며 반응을 보였다.

한 X(엑스·전 트위터) 이용자는 "트럼프와의 악수 후 마크롱 대통령의 손 엑스레이 사진이 공개됐다"는 재치 있는 문구와 함께

합성 이미지를 게시해 화제를 모았다.

또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어색했던 악수 장면을 모은 영상도 X에서 주목받았다. 해당 영상에는 2017년 바스

티유 데이 군사 퍼레이드에서의 악수와 2024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서의 악수 장면이 포함됐다. SNS 해설

자 콜린 러그가 공유한 이 영상은 반나절 만에 96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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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집무실 앞에서 악수를 나눈 두 정상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주고 있으며, 결국 돈을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끊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돈을 냈다. 전체 지

원의 60%를 부담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출, 보증, 지원금 형태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2300억 달러가 있지만, 이는 우리 소유가 아니므로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상관없다. 유럽은 돈을 돌려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 우리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에펠탑 만찬을 회상하며, 당시 불어 통역이 없어 마크롱 대통령의 말



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그는 나를 제대로 팔아먹었다.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와 신문을

보고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을 던지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정상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다. 이 악수는 무려 17초간

이어졌으며, 과거처럼 강하게 손을 움켜쥐는 모습이 또 한 번 연출됐다.

하다임 인턴 기자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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